


슬퍼요, 좋아요

평화의 바람 잠시 멈춘 뒤 들려오는 소식

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한대요.

남북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지 못한대요.

그 소식에 우리는 ‘슬퍼요’를 꾸욱 눌러요.

평화의 새가 다시 물고 온 반가운 소식

남북이 하나 되었대요. 만날 수 있대요.

세계가 부러워할 나라가 될 수 있대요.

그 소식에 우리는 ‘좋아요’를 꾸욱 눌러요.

따뜻함이 가득한 나라, 하나가 되는 나라

‘좋아요’, ‘좋아요’를 자꾸자꾸 눌러요.


